
생명의     말씀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

금년 사순절 내내 우리 모두는 코로나바이러스19 전염

병의 확산이 가져온 국가적 재난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광야’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다 보니 미사가 

없는 본당 공동체 생활을 처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은 깨어 

있어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요한 4,23)

오늘 주일 전례 중에 등장하는 당나귀는 온 인류의 구

원을 위하여 수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고난

받는 야훼의 종이신 예수님의 운명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요한 

1,29.36)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마태오 복음의 수난기는 예수

님께서 당신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26,23-24). 이런 예수님의 의지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이신 인류 구원에 응답하는 순종으로 표현됩니

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마태 26,39.42) 

이런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웃과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특히 이웃 형제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인간의 오만과 증

오로 거절당할 때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십자가

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인간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마태오 복음은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이사 53,4) 하

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마태 8,17)라고 설명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병은 죄와 

죽음을 포함한 육체의 질병까지입니다. 이 전인적인 치유

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

니다.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야 하듯이 우

리의 구세주는 인간에 대한 동병상련(同病相憐)으로 하느님

의 외아들로서의 모든 권능을 온전히 비우시고 인간의 모

든 고통과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진정한 치유자이신 의사가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앓는 병자들을 ‘의료인’의 손으로 치

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 환자들을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무릎 쓰고 헌신

적으로 돌보시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안에서 우리는 또 다

른 그리스도(Alter Christus)의 모습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선고를 받고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주님

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겪으셨던 고통을 묵상합니다. 하느님께 두 번이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절박함이,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으니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머리 

위에 씌워진 가시나무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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